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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ystematic support system that develops technology support policies for SMEs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nd solves technical problems faced by SMEs 

will increase the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of SME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types and level of technology required for SMEs, and to find ways to 

utilize the technologies possessed by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leading 

technology development. It is important to develop a new production technology and 

to establish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SMEs and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 to solve various pending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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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의 변

화, 우수한 품질을 가진 제품만이 살아남는 세계 

상품 시장의 치열한 무한 경쟁, 그리고 앞으로는 

고객 맞춤형 제품만이 대접받는 시간이 왔다. 전

체 기업 수의 99% 이상이며, 종업원 수로는 88%

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의 중심 성장 동

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들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속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Fig. 1과 같이 우리나라 중소

기업, 특히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기술 

지원을 위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을 찾고자 

했다. 이에 대한 좋은 접근방법을 찾기 위해 중소

기업의 실용기술을 지원하고 함께 연구하고 있는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기관의 특징을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5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있으며, 각 연구기관들의 설립 목적에 따라 수행

해야할 고유의 연구 분야가 각각 다르다. 지금까

지 모든 연구기관들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특징은 매우 다양하다. 25

개 정부출연연구기관들 중 많은 연구기관들이 중소

기업의 애로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 환경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응하

기 위해서 세계적인 연구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중소ㆍ중

견기업을 위한 생산기술의 개발 및 기술 지원을 위

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

하기 위하여, 그리고 세계적인 연구기관이 되기 위

해, 응용연구분야의 선두주자인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협회(Fraunhofer- Gesellschaft)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무엇이며, 연구기관을 통해 

개발되는 연구 결과가 중소기업에서 실용될 수 있

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선진공업국에서

의 연구기관을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

회는 1999년 3월 과학기술분야에 대하여 3개 연

구회(기초ㆍ공공ㆍ산업기술 연구회)가 설립되어, 

2014년 6월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통합되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 Technology, 이하 NST)’

가 설립되었다[1].

NST의 기능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발전방향

에 관한 정책기획 연구, 출연(연) 기능 조정 및 정

비, 연구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 연구성과 제고 

및 성과확산지원 등 국과과학기술분야 혁신과 경

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NST의 기본운영 방향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

지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연(연)간 융합연구 활성화 및 중소ㆍ중견기업 

Fig. 1 Approach to technology support for SMEs 

and success in research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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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전진기지화를 이루며, 연구기관들의 공통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9년 기

준 총 예산은 4조 8,231억원이다[2].

NST는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중소기업의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연구기관들을 정하여, 체

계적으로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

아야 한다. 즉, 한정된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중

소기업의 지원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나온 현장 문제에 대해 연구기관들의 중복 연구 

수행을 지양하고,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중요도를 정하며, 연구기관에서 이미 개발

된 연구결과들 중 적용이 가능한 것을 찾아서 중

소기업에 체계적으로 접목 시킬 수 있는 방향 설

정을 해야 한다. 연구 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 및 

연구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 체계를 정비하여, 

연구과제들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중소기업의 분류

3.1 중소기업의 특징

중소기업기본법 제18조의 2(중소기업 육성을 위

한 지원과 투자)에는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즉,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

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정부는 중

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

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

구기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

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는 상시 근로자수

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기

업, 업종별로 400억~1,500억원 연간 매출액을 가

지며,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하 혹은 직전 3개

년도 평균 매출 1,50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정하

고 있다. 이들 중 제조업에 대해서는 상시 노동자 

수가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

업으로 정하고 있다[3].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 355.1만개의 99.9%인 

354.7만개가 중소기업이다. 전체 중소기업의 고용

인원은 전체 기업 고용인구의 88.4%에 해당되며, 

생산 매출액의 크기는 48.7%이다. 이들 중 제조업

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수는 40.1만개(2016년 

기준) 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중소기업이 

51.3%로 집중되어 있으며, 종업원 수도 48.3%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

소들도 64.6%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으로 중소기

업들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기술개발 및 원

활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3.2 중소기업에 기술지원이 어려운 이유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경우 

기업체의 생산 외적인 문제와 생산 내적인 문제를 

Fig. 2와 같이 나눌 수 있다. 

Fig. 2 Difficulties of technical supports for 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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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외적인 문제점으로는 우선 기술이전이 필

요한 중소기업 수가 너무 많으며, 연구기관에서 

지원할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많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연구기관 내 전문 연구원의 수가 부족한 

편이다. 어느 중소기업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생산 내적인 문제로는 중소기업의 생산 제품 

및 생산 공정에 따라 어려운 점이 매우 다르며, 

중소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서 문제점이 다르다. 

또한, 중소기업 내 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이 부족하며, 연구기관이 제공하는 기술

에 대해 중소기업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술흡수력

이 낮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구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 현장 밀착하여, 중소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야 하며, 개발

된 기술이 현장 적용될 때까지 기술 지원이 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많은 중소기업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그룹을 형성하여, 컨소시움 형태로 기

술지원을 통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4. 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

출연(연)들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NST 산하 

25개 연구기관이 있는데, 이들의 연구 분야 특성

을 잘 분석하여, 중소기업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

하고, 체계적으로 홍보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현장 문제의 성격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소기

업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출연(연) 소속 연구기관들은 새로운 산업 혹은 4

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중소기업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체와 연구기관들이 공동

으로 협력하여 연구과제를 도출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공동 중장기 대형 과제를 기획하고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4.1 장비의 재활용

중소기업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출

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고가 장비에 대한 부

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이 보유

한 장비를 재활용함으로써 국가 예산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연구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을 재활용하

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연구 장비들의 활용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연구 장비들에 

대한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보유 장비들의 품질

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 장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에서 장비 사용의 요청이 있을 

때, 연구기관에서는 장비의 사용 방법이나 시제품

을 만들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

써 장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장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고장 및 연구자들의 안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4.2 연구과제 도출 체계 강화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 개발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연구과제

들을 도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것은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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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들과 중소기업 인력 간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연구과제를 도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Fig. 3에서와 같이 중대형 연구과제 도출을 위

해서는 연구인력 간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와 함께 선행연구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

소기업과 출연(연)과의 중장기 연구과제 도출을 위

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5.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한 대응

5.1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이란 정보통신 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낸 산업혁명으로 정의될 수 있다. 4차 산업

혁명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 (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

차), 3D 프린팅, 나노 기술, 가상 증강 현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생명공학에 대한 기술들이 필

요하다[4].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물리적인 세계와 디지

털 세계와의 접목을 이룰 수 있으며, 생산시스템

을 구성하는 개체들 간의 연결이 되어 있으며, 시

스템 조정이 탈중앙화 및 분권이 된 상태를 말한

다. 이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이

용한 지능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실 세계의 모

든 내용을 가상세계로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2017년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

혁명위원회’을 신설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

천기술을 활용한 융합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지원

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 

제조공정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공장을 집중 보

급할 계획을 수립하였다[5].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중소 ․ 중견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제조업 재도약을 위한 뿌

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하며, 생산현장의 지능화와 친환경 제조 혁신을 

위한 청정생산시스템을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

다. 이러한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중

소 ․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생산기술을 지

원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Fig. 4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이에 대한 정

Fig. 3 Importance of prior research for research 

projects

Fig. 4 Countermeasrues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for 4th industri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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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출연연구기관의 대응방안을 나타내었다.

5.2 Smart Factory

‘Smart Factory’란 ICT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 

공정의 전과정을 자동화 및 지능화하여, 최소의 

비용과 시간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미래형 

공장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시설들의 네트

워크화를 이루어 ‘지능형 생산시스템’을 형성해야 

한다. Smart Factory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는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며, 환경 친화적인 제조 환경을 

구축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생산되는 제품 품질

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제품 생산의 원가를 

줄일 수 있게 된다[6].

Smart Factory의 기본 개념은 제품의 초기 개

발 단계인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부터 생산 및 

유통까지 전 과정을 IoT, AI 및 빅데이터 등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제품 생산의 전 공정

의 자동화를  구현하고 최소 비용과 최소의 시간

으로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맞는 맞춤형 제품 생산

을 하는 것이다.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는 제품의 성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제작시간을 단축하고 맞춤

형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생산 단계에서는 설비, 

자재, 공작기계들 간 실시간으로 통신하여 다품종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

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는 

모기업과 협력업체간에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재고

비용 및 물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공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

기관에서는 스마트공장 단위 요소기술(IoT, AI, 빅

데이터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ICT를 

활용한 스마트공장 시범 사업을 계획하여 산업용 

스마트 로봇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를 활용한 

생산관리의 최적화에 대한 연구 및 제조 장비의 

지능 향상을 위한 기술들을 개발해야 한다. 

중소 ․ 중견기업에서는 스마트공장을 위한 중소 ․

중견기업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조업 현장에

서 생성되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합리적

인 유연한 제조자동화를 위한 접근 방법들을 모색

해야 한다.

중소기업에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에 어려운 

점은 초기 스마트공장에 대한 투자자금이 부담되

며, 기존 설비와의 연계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

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스마트공장에 시설 투자에 대한 효과에 대

해 의구심이 있으며, 국내 스마트공장의 구축과 

성공 사례에 대한 정보 및 스마트공장 관련 기기 

및 SW, 플랫폼, 솔루션들이 부족한 상태다.

6. 제조관련 세계적인 연구소 : 프라운호퍼 

연구협회(Fraunhofer-Gesellschaft)

급변하는 산업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생산 기술

의 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조 기

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세계적인 연구소에 대한 분

석이 필요하다. 이들 연구소의 연구 목표, 연구 방

향 및 연구 분야를 알아봄으로써 미래의 제조업에 

필요한 생산기술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응용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협회(Fraunhofer-Gesellschaft)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7].

6.1 프라운호퍼의 특징

프라운호퍼 연구 협회의 특징은 독일 정부 출

연 연구기관이며, 독일 및 유럽 내 응용연구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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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자

체 R&D 부서가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혁신적인 

기술 노하우를 제공하고,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탁연구를 수행하며,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특정 

기술과 공정을 개발하고 최적화시키며, 제품 개발 

시 시제품의 제작 및 소량 생산 서비스 까지 수행

하고 있다.

1949년에 설립되어 기초연구가 아닌 ‘응용연구’

를 수행하였고, 독일 내 72개 연구소가 있으며 

25,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연간 23억 

유로(약 3조원 예산)의 예산을 사용하고 기본 연

구 자금은 독일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서 지원하

며, (30%, 연방：주정부=9：1) 정부 지원금은 선

행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 협회의 기술 지원은 최신 장

비를 통한 기술 평가, 직원 기술교육의 지원, 온

라인을 통한 교육 서비스 및 기술 컨설팅으로 이

루어져 있다.

또한, 연구개발 서비스의 일환으로 공인인증기

관으로 인정받은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개발된 

연구결과에 대한 검사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Fig. 5는 프라운호퍼 연구협회의 특징을 보여주

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인 응용연구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특징

들을 잘 검토하여, 좋은 특징들을 국내 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들 중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하는 연

구기관에 접목한다면 중소기업의 기술 지원에 많

은 도움이 될 것이다. 

6.2 프라운호퍼의 8개 연구그룹

프라운호퍼 연구 그룹은 유사 분야에서 활동하

는 프라운호퍼 연구소들의 집합체를 이루고 있으

며, 그룹 내의 협력을 통해 공동의 R&D 연구주

제를 설정하고 있다. 

총 8개의 프라운호퍼 그룹이 존재하며, 각 연구

소들은 반드시 최소 1개의 그룹에 속해야 한다. 

프라운호퍼 그룹은 프라운호퍼 전체의 사업정책을 

구상하고, 프라운호퍼 운영모델의 조직적, 재정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8개의 연구그룹은 그룹1：방위 및 보안, 그룹

2：정보 및 통신기술, 그룹3：생명과학, 그룹4：

광학 및 표면처리, 그룹5：소재 및 부품, 그룹6：

전자공학, 그룹7：생산기술, 그룹8：연구혁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그룹 7 생산기술의 특성을 보면, 제품 

개발, 제조 기술, 생산시스템, 생산시스템의 조직, 

물류 분야로 되어 있다. 

연구그룹7에는 생산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는 

12개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다음과 같다. 적층제조

기술 연구소(IAPT), 주조 및 복합소재 및 공정기

술 연구소(IGCV), 환경ㆍ안전 및 에너지기술 연구

소(UMSICHT), 공장운영 및 자동화 연구소(IFF), 

대형구조물 연구소(IGP), 공장기계 및 성형기술 

연구소(IWU), 제조공학 및 자동화 연구소(IPA), 

물류흐름 및 로지스틱스 연구소(IML), 메카트로닉

스 시스템 설계 연구소(IEM), 생산시스템 및 설계 

기술연구(IPK), 생산기술 연구소(IPT), 프라운호퍼 

오스트리아 연구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5 Characteristics of Fraunho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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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운호퍼 연구그룹은 실용화 할 수 있는 응

용중심의 연구를 하며, 각 연구소에서 수행할 연

구 분야가 특화되어 있다. 연구소들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독일 전역에 골고루 흩어져있으며, 

지역 산업 분야와 연계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독일 중부 도시인 아헨에 위치한 IPT연구소는 독

일 루르지역(Ruhrgebiet)에 활발한 공작기계를 중

심으로 하는 공업지역에 있으며, IPA 연구소는 자

동차 회사인 Benz와 Porsche 자동차 회사의 본사

가 있는 스튜트가르트에 있으며,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기술 에 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한다.

프라운호퍼 소속 연구소들의 연구소장은 대부분 

공과대학 교수가 겸임하고 있으며, 대학 소속 연

구소와 프라운호퍼 소속 연구소들 간의 협력이 잘 

되고 있다. 대학생들에게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

를 주며, 연구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연구의 

초기조사/자료조사/실험 등 연구 기회를 갖는다.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연구과제의 크기와 관계없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의 

성공을 위해서 사전 조사를 철저히 수행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

앞에서 분석한 자료들을 기초로 중소기업의 기

술 지원을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

을 정리하면 Fig. 6과 같다.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은 사회 및 국가에서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해

야 한다.

국가와 지역 사회로부터 부여 받은 연구기관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

나라 25개 출연연은 각자 수행해야 할 연구 분야

가 있다. 기술 지원의 중복이 생겨나지 않도록 연

구 분야의 경계를 잘 지워주어야 한다. 여러 지역

의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 지원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개발된 기술들이 중소기업의 기술 지

원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영세한 중소기업의 기술 지원을 위해서는 경

제적인 지원 체계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 출연연에

서는 중소기업의 기술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

적인 상담 서비스 체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정부출연연구소들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책임

감을 많이 느껴야 한다. 중소기업에 지원된 기술

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

져야 한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기관에서처럼 수

행된 과제의 시작에서부터 시제품을 만들어 시장

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품 품질 인증

까지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가져야 한다. 새로운 

산업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수준에 맞는 맞춤

형 기술 지원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연구 결과가 

사업화에 성공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책임을 완수했

음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8.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정부

Fig. 6 Role and Responsibility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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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다. 새로운 산

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중소

기업이 갖추어야 할 내용에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에 기술

지원이 어려운 이유를 분석했으며,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들에 대한 홍보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

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 지원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제의 활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연구 과제를 적극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중소기업 강국인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기관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 

지원하는 방향을 알 수 있었다.  중소기업에서 필

요로 하는 연구 분야를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중

소기업에서 제시한 문제를 정확히 해결할 수 있는 

연구소에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함께 연구에 참여한 연구기관들은 연구의 성공을 

위해서 연구 초기부터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의 

성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시장 

예측을 위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덧붙여 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요청

이 있을 때 시제품도 함께 제작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기관

에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지원이 성

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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